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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시장에서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? ‘그렇다’면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고 축복일 수 

있다.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은퇴 이후 소득 흐름 등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다면, 은퇴는 새

로운 차원에서 또 다른 삶의 시작일 수 있다. 대부분의 시간을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보내던 

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축복일 수 있다. 

‘그렇지 않다’면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.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였더라도 먹

고 살 수 있어야 하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. 이러한 준비가 되지 

않은 갑작스러운 은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한다. 

주된 일자리 은퇴와 노동시장 은퇴에 있어서 양자는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양자

가 일치하면서 준비된 은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. 그러나 만약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은

퇴라면 이를 펴고 늘려서 점진적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. 주된 일자리 퇴직 

연령이 49세에 불과한 한국에서 점진적 은퇴는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. 고령화에 따른 연

금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점진적 은퇴에 눈길이 가게 된다. 

고령화를 앞서 겪은 바 있는 국가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일 수 있다. 정해진 정

년에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생산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함으로써 노동

시장 은퇴를 점진적이게 할 수도 있다. 정년에 이르기 이전부터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는 대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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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기간을 늘려 은퇴를 점진적이게 할 수도 있다. 이때 줄어든 근로소득의 일부를 부분연금 

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. 

일본과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의 경험은 재고용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점진적 은퇴라

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. 한국은 임금의 연공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노

동시장에서 가장 늦게 은퇴하고 있다는 점 등에 유념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경험을 유용하게 

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. 


